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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새벽 기도 중, 주님의 심정을 느끼며 

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생명들을 위해 

깊은 기도를 할 때, 

급히 받아 적어라 말씀 하셔서 적게 된 주님의 말

씀입니다. ]

* 예수님 말씀 *

생명은 하나다.

너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인데

어찌 그리 네 생명을 소홀히 여기느냐.

내 눈물모아 내 사랑모아

내가 너에게 사랑 주고 있는데

왜 자신 없어하고

너를 가치 없이 여기느냐!

네게 무엇이 그리도 소중하냐!

무엇이 네게 생명이냐.

내가 너에게 생명 되고,

내가 네 생명 귀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.

사랑하는 나의 신부야.

울지 말고 나에게 네 마음을 사랑으로 고백하라.

왜 네 속을 보이지 않느냐.

왜 내가 네 마음 모른다고 생각 하느냐.

네가 말을 해야 

내가 더 표현 해주고 말하지 않겠느냐.

속마음 내게 표현하고 

네 마음 내게 고백하라.

때 늦어 나 떠나면

네 마음 피멍 들 것이다.

때 늦어 사랑한다 말하는 그 시기 놓치면

영영 후회 할 것이다.

나는 온 마음으로 나의 마음 표현 하였다.

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사랑을 보여 주었다.

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네 마음 보이지 않느냐.

왜 숨기려 하느냐.

네 생명 가치 있게 여기어라.

네 생명은 곧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.

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?

너를 지켜보시며 눈을 못 떼시는 

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.

나의 사랑아.

이제 진정코 네 모든 삶을 돌아보며 돌이켜야한다.

후회 없이 살아야한다.

오늘밖에 없다고,

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생각해야 

놓치지 않는 것이다.

놓치면 안 된다.

내 사랑도, 나도 놓치면 안 된다.

나의 신부야! 

나는 곧 간다.

그러니 이제 빨리 나의 사랑을 붙잡고

나와 하나 되어라.

지금이 그 시간이다.

나를 사랑하는 시간.

나와 하나 되는 시간.

나를 위해 뛰는 시간.

나와 생명을 구하는 시간.

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.

믿음으로 너를 다시 세우는 시간.

후회하지 않는 시간.

후회를 아느냐!

그 처절한 마음을 아느냐!

다른 것 다 후회하고 살았어도

나를 사랑하는 데에서 만큼은 

후회하면 안 된다.

내가 네 모든 것 회복 시켜 줄 터이니

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서

사랑의 고백을 하여라.

내가 너를 사랑 하듯이

내가 네 생명 귀하게 여기듯이



너도 그리 하여라.

나는 너이고 

너는 나이다.

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.

사랑한다 나의 영원한 신부들아.


